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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역사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제주목 관아의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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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목 관아는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제주의 역사를 쉽고 재

밌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통무예시연’은 4월부터 10월까지 제주목 관아 경내와 관덕정 광장에서 열린다. 매주 화‧목‧토

요일은 전통무예체험이, 일요일에는 전통무예시연과 국궁, 전통복식체험이 진행된다. 

  

같은 기간 ‘거문고 정악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매주 토요일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월 1

회 공연을 갖는다.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통해 진행되는 ‘어린이 역사체험교실’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각 

학교별 수업 편의에 맞춰 요일을 정할 수 있으며 약 2시간 내외 교육이 이뤄진다. 



 

  

‘어린이 역사유적기행 및 탐라순력도 체험기행’은 9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펼쳐진다. 대

상은 도내 초.중학생 희망자 40명 내외 이며 제주목관아를 비롯해 제주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식 답사가 진행된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재현 및 전통예술공연’은 관덕정 광장에서 9월부터 10월 중 1회 실시된다. 

  

‘명절 민속한마당’은 설 연휴(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와 추석 연휴(9월 7일부터 9일까지)에 운

영된다. 이 행사에서는 제기차기와 연날리기 등 전통민속놀이마당과 전통깃발전시회,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놀이마당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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